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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1)

상(aspect)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Comrie1976：3)

로 언어마다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1)상 유형의 하나인 진

행상은 비상태성(Nonstativity)과 연속성(Continuousness)의 결합으로 동작이 계

속됨(Ongoingness)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Comrie1976：12).국어에서 진행

상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종결어미,접속어미,문법화된 우언적 구성,통사적

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최현배 1937고영근 2004).그러나 진행의 의미 기능

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진행상의 문법 범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

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2012020970).

1)Jespersen(1924：286)에서는 상이 동사 자체의 통상적 의미,문맥이나 상황에 의

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동사의 의미,파생 접사,시제 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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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가 문법 범주로서의 진행상 형식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국어에서

는 우언적 구성인 ‘-고 있다’,‘-는 중이다’,‘-어 가/오다’가 전형적 진행상의

문법 범주로 간주되어 왔다.전형적 진행상 범주로 간주되는 이들 형식들도

진행이 비상태적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두 형식 모두

진행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이들도 진행상 표현에서 각기

다른 특성과 제약 양상을 보인다.

문법 범주로서 국어의 진행상 형식은 모두 우언적 구성으로서,문법화에

의해 진행상의 범주 형식이 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어떤 문법적 원리와

방식에 의해 문법화가 이루어졌는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하며,

이들 형식의 구성 요소가 진행상 표현의 의미 특성에 어떻게 드러나며 여러

제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

렵다.따라서 본고는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는다.문법 범주로서 국어

진행상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전형적인 진행상 형식인 ‘-고 있다’와 ‘-는 중

이다’의 진행상과 관련된 여러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이

들 형식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하고 이들의 차이가 문법화된 형식의 구성 요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에서 기인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다른

하나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어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ㄴ다’,‘-고 있

다’,‘-는 중이다’,‘-어 가/오다’등이 진행상의 문법 범주가 될 수 있는지 검

토하여 이들 중 ‘-고 있다’,‘-는 중이다’가 문법 범주로서 전형적인 진행상으

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진행상의 특징을 살펴본다.나아가 이 두 진행상

형식이 어떤 상적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 이들 형식이 진행상의 문법 범

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한다.본고에서는 ‘-고

있다’는 기원적으로 ‘-고 e있다’와 같은 후행절 주어가 영 주어로 나타나는

접속문 구조에서 V1이 사태의 지속 상태적 속성을 나타내는 ‘있다’에 대해

양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황의 중복에 의해 진행상 형식으로 문법화되

었고,‘-는 중이다’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中’에 포함되는 상황에 주어가 존

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원리에 의해 문법화 되었음을 주장하고 이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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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발달의 사건 도식(schema)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님을 보

일 것이다.또한 이들 진행상 형식의 문법화 원리를 밝힘으로써 ‘-는 중이다’

와 ‘-고 있다’가 보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도 문법화된 이들 형식의 구성 요

소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2.국어 진행상의 형식과 특징

2.1.국어 진행상의 유형과 진행상의 특징

2.1.1.국어의 진행상 유형

진행상은 사건이 계속됨을 나타내므로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에 시간의

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2)이는 진행상이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나타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진행상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

다(고영근 2006참고).

I--------------------F

//////////

-------------------->시간

I：시작점 F：끝점 ////：관점에 의해 초점 받는 부분

그림에서 보듯이 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구조를 보여 주며 동작이 과정 중

에 있어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미완상이다.3)따라서 미완상적 특징을

2)서정수(1976：104)에서는 진행상의 특징으로 동작이나 과정의 변화 자체가 일정

시점에서 계속됨을 드러내고,동작이나 변화의 기간(동안)이 시간적 한계성을 가

지며,사건이 미완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3)완전상은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구분 없이 상황을 단일한 전체

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해 미완상은 상황 내부에 근본적인 주의를 기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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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동사와 시간의 폭을 설정할 수 없는 동사는 진행상이 제약된다(이 문제

는 2.1.2.에서 후술됨).

진행상의 개념 적용 대상을 좁혀서 보면 국어의 진행상은 ‘-ㄴ다’,‘-고 있

다’,‘-는 중이다’,‘-어 가/오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그러나 ‘-ㄴ다’가 진

행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주기능이 진행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이는

진행을 나타낼 때 시제에서 제약을 받는다.즉,현재 시제의 경우만 진행상

을 나타날 수 있다.또 인식 양태 요소와도 통합이 불가능하다.

(1)가.이로가 밥을 *먹었는다/먹고 있었다/먹는 중이었다.

나.희영이가 빨래를 *널던다/널고 있더라/너는 중이더라.

위에서 보듯이 ‘-ㄴ다’는 ‘-고 있다’,‘-는 중이다’와 달리 과거 시제에서

진행을 나타내지 못한다.또한 ‘더’와 같은 인식 양태 요소와도 통합이 불가

능하다.따라서 ‘-ㄴ다’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한적이며,따라서 이

의 진행상 표시 기능은 부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4)

‘가/오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 있다’,‘-는 중이다’와 다른 모습을 보

인다.전자는 우선 동사와의 결합에서 후자와 다른 면을 보인다.

(2)산이 점점 푸르러 온다/간다/*푸르고 있다/*푸르는 중이다.

(3)선생님은 그 사실을 몰라 *온다/*간다/모르고 있다/?모르는 중이다.

(2)에서 보듯이 ‘-고 있다’,‘-는 중이다’와는 달리 ‘가/오다’는 형용사와

통합이 가능하다.그리고 (3)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상태성 동사 ‘모르다’와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진행상 형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다음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고 있다’,‘-는 중이다’와 특정한 시점

에서 동작의 성립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지속의 양상에서도 이들 형식과

다(Comrie1976：16).

4)이지양(1982：73),서정수(1976：93)에서도 ‘-ㄴ다’를 진행형 형식으로 볼 수 없

음을 지적하고 있다.‘-ㄴ다’의 시상 형태로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수(1976：

9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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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다.5)

(4)가.진호는 12시 정각에 신문을 읽어 *왔다/*갔다/읽고 있었다/읽는 중

이었다.

나.이로는 꽃을 그려 온다/간다/그리고 있다/그리는 중이다.

(4가)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고 있다’,‘-는 중이다’와 달리 일정 시점

에서 진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또 (4나)는 이들 형식이 의미 기능상의 차이

가 있음을 보여 준다.‘가/오다’는 시간의 폭에서 그 흐름을 심리적으로 연속

주사(scan)함으로써 지속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고 있

다’,‘-는 중이다’는 이런 의미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가/오다’는 시간의 흐

름의 방향과 관련하여 직시의 중심 개념이 개입되며 이들 중 하나가 선택적

으로 쓰인다.

그리고 ‘-고 있다’,‘-는 중이다’는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가/오다’

는 그렇지 못하다.

(5)선희가 빨간 옷을 *입어 간다/입고 있다/입는 중이다.

(결과상태의 의미로)

(5)에서 보듯이 ‘-고 있다’,‘-는 중이다’는 ‘가/오다’와는 달리 주어가 옷

을 입는 동작을 수행한 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오다’는 전형적인 진행상 형식

‘-고 있다’,‘-는 중이다’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6)따라

5)일정 시점에서 ‘고 있다’,‘-는 중이다’가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진행상이

시폭을 전제한다는 것과 모순되는 듯하나 시폭이 시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다.‘읽다’라는 동사가 과정을 포함하는 동사이므

로 12시를 전후한 시간에 읽는 동작이 진행된다고 볼 때 12시 정각은 그 진행

시간의 분포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Palmer1974：57참고).진행상이 일정 시점

에서 성립하는 것은 순간 동사가 진행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르다.순간동사는

처음부터 진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6)‘오/가다’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직시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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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고에서는 ‘-고 있다’,‘-는 중이다’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1.2.진행상의 특징

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구조를 보는 방식으로서 상황 내부에 과정이 전제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서 성립상의 제약이 따른다.진행상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상태성 동사와만 통합될 수 있다.

(6)가.*이로는 미자를 알고 있다/아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

나.*주희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지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

다.*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하고 있다/중이다.

‘알다’,‘가지다’,‘속하다’는 상태성 동사들이다.이들이 진행상에서 제약되

는 것은7)진행상은 미완상인바,이 경우 미완적인 상태를 다시 미완적인 것

으로 만들기 때문이다(김종도,나익주 외 역 2003：343참고).

순간 동사들도 진행에서 제약을 받는다.

(7)가.??저 풍선이 터지고 있다/터지는 중이다.

나.??선원들이 섬을 발견하고 있다/발견하는 중이다.

‘터지다’와 ‘발견하다’는 과정이 없는 순간(semelfactive)동사들이다.따라서

위에서 보듯이 진행형에서 제약을 받는다.8)

과 상적 기능에 대해서는 구종남(2011)참고.

7)‘-고 있다’가 진행이 아니라 지속으로 해석되는 경우 ‘알다’,‘가지다’와 통합될 수

있다.‘-고 있다’는 진행뿐 아니라 지속,반복,습관,결과상태 등 다양한 의미 기

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8)논리적으로 진행상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동시적이어서 시간의 내부 구조가 점으

로 나타나 과정이 없는 성취(achievement)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그러나 실제

로 성취 동사는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도착하는 중이다’에서 보듯이 진행형 표

현과 공기할 수 있다.사실 이 경우 시간 구조는 성취 상황의 내부 구조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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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 부사의

제약을 받는다.시간 부사어 중 의미 있는 시간 폭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사

어는 진행상이 제약된다.

(8)가.*철수가 그 책을 순간적으로 읽고 있다/읽는 중이다.

나.*미자가 0.1초 동안 하늘을 보고 있다/있는 중이다.

‘순간적으로’는 책을 읽는 과정을 드러내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며 ‘0.1초

동안’도 하늘을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따라서 이들이 진행상 구문에

쓰이면 비문이 된다.

2.2.‘-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차이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이들은 그 형식이

다른 만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이제 먼저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고

있다’,‘-는 중이다’의 문법화에 대해 논의한 뒤 이들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

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문장 종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9)가.이 책을 읽고 있어라/있자/있으마.

나.*이 책을 읽는 중이어라/중이자/중이마.

평서법과 의문법에서는 두 진행형 형식이 모두 가능하나 ‘-는 중이다’는

문장 종결법 중에서 명령형,청유형,약속형이 불가능하다.평서형,의문형과

다른 세 가지 문장 종결형의 차이는 평서법과 의문법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

한 객관 세계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문장 종결법인 데 반해 명령법,청유

법,약속법은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장 종결법으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차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문장 종결법의 사용에

어나는 진행이 아니고 동작 예비장의 시간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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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진행형 형식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부사와의 통합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있다.

(10)가.주희는 갑자기 머리를 감고 있다/??감는 중이다.

나.성호가 끝없이 진주를 괴롭히고 있다/??괴롭히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시간 부사 ‘끝없이’,‘갑자기’는 ‘-고 있다’구문에서는

가능하나 ‘-는 중이다’구문에서는 쓰일 수 없다.다른 시간 부사를 보기로

한다.

(11)누나가 책을 천천히/빨리 읽고 있다/읽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천천히’,‘빨리’도 시간 부사이지만 이들은 예문에서 보듯이

두 진행형 모두에서 쓰일 수 있다.여기서 ‘갑자기/끝없이’와 ‘천천히/빨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이들 진행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가 문제다.(11)에서

‘천천히/빨리’는 진행 상황의 내부 양상을 나타낸다.즉,‘천천히/빨리 읽음’

이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반면 (10)에서 ‘갑자기’는 진행 상황의 내부

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상황의 외부에 관련된다.다시 말해 진행 중

인 ‘머리를 감는 행위’에 진입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또한

‘끝없이’는 진행 상황의 내부 시간대에 관여하지만 진행의 내부 시간대가 무

한히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시간 부사의 수식이 상황의 내부와 관련되느

냐 외부와 관련되느냐에 따라,또 진행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와 관련된 시

간 부사라도 그 내부 시간이 유한적인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에 따라 ‘-는 중

이다’와 ‘-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부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2)가.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

나.??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는 중이다.

예에서 보듯이 ‘-고 있다’와는 달리 ‘-는 중이다’는 부정에서 제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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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가)에서 부정소 ‘안’은 진행 사태 즉,‘그리고 있다’를 부정한다.그러

나 (12나)에서도 ‘안’이 진행 사태 ‘그리는 중이다’를 부정한다고 볼 경우 이

는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있다’진행형인 (12가)를 장형 부정문으로 바꾸

어도 단형 부정과 마찬가지로 적격하나 (12나)에서 ‘-는 중이다’는 계사 구

문 형식이므로 구조상 장형 부정이 되지 못한다.만일 이를 명사문 부정 형

식 ‘미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로 바꾸면 적격한 문장이 될 수는 있

다.그러나 이 문장은 당연히 ‘-지 않다’와 같은 장형 부정 형식과는 기능이

다른 문장이다.9)

넷째,‘-고 있다’와는 달리 ‘-는 중이다’는 일시성을 나타낸다.

(13)가.이로는 서울에 살고 있다.

나.이로는 서울에 사는 중이다.

‘-고 있다’는 ‘서울’에 사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임을 함

축한다.그러나 ‘-는 중이다’는 ‘서울’에 사는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다른 예문을 더 보기로 한다.

(14)가.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나.저는 그 회사에 다니는 중이에요.

‘-고 있다’가 쓰인 (14가)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적어도 일시적인 것이 아

니며 앞으로 그 회사를 그만 나갈 수도 있다는 함축적 의미는 갖지 않는다.

그러나 ‘-는 중이다’가 쓰인 (14나)는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9)물론 이와 같은 서술어 부정이 아닌 외적 부정형식 즉,‘Itisnotthecasethat-’

과 같은 형식도 진리조건은 서술어 부정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화용상

으로는 서술어 부정과는 차이가 있다.‘미자가 왔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미자가 안 왔어’와 ‘미자가 온 게 아니야’는 대답으로서 적격성이 다르다.후자는

청자가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화자가 믿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

이다.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V -는 중이다’진행형은 단형 부정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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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섯째,‘-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주어의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15)가.태양이 빛나고 있다/??빛나는 중이다.

나.달이 지구를 돌고 있다/??도는 중이다.

다.강물이 흐르고 있다/??흐르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고 있다’는 적격하지만 ‘-는 중이다’는 수용성이 많이 떨어

진다.이들 예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가 무정물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는 중이다’구문은 무정물 주어에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10)그러나

‘-는 중이다’가 항상 무정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6)가.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나.파도가 심하게 치는 중이다.

(16)에서는 무정물 주어인데도 ‘-는 중이다’구문이 가능하다.따라서

(16)에서 ‘-는 중이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주어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는 중이다’구문에서 무정물 주어 문장이 제약되는 경우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문장의 부자연스러움이 무정물 주

어와 관련이 있는지,있다면 어떤 관련인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섯째,‘-고 있다’는 결과상태(resultative)를 나타낼 수 있으나 ‘-는 중이다’

는 결과상태 표현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17)가.기수가 모자를 쓰고 있다/?쓰는 중이다.(결과 지속의 의미로)

나.미옥이는 시계를 차고 있다/?차는 중이다.( " )

다.수연이가 양말을 신고 있다/?신는 중이다.( " )

10)고영근(1980：46)에서는 사람이 동작주로 상정되거나 나타날 때 ‘-는 중이다’

구문이 쓰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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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진행 외에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는 중이다’

구문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는 중이다’구문이 결과상태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

도 있다.

(18)가.철수가 빨간 모자를 쓰는 중이다.

나.미옥이가 롤렉스 시계를 차는 중이다.

다.수영이가 목이 긴 양말을 신는 중이다.

위에서 보듯이 목적어가 특정화되면 ‘-는 중이다’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철수가 착용하는 것이 ‘빨간 모자’,‘롤렉스 시계’,‘목이 긴 양말’로 특

정화되면 ‘-는 중이다’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특정

화된 경우에 ‘-는 중이다’구문이 가능한 이유이다.

2.3.두 가지 진행상의 문법화와 상적 특징

Bybee외(1994：136)에서는 진행상 구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어가 어떤

것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이는 진행상이 주어진

시간의 상태 개념과 행동의 계속(ongoingness)개념의 중복으로 형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성하 1996：91).Dahl(1985)에 의하면 범언어적으

로 진행상의 95%가 우언적으로(periphrastically)표현된다고 한다.국어의 진

행상도 우언적 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 진행상 형식이 시간 상태의 개

념과 행동의 계속 개념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이제 국어 진행상 형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3.1.‘-고 있다’의 문법화

‘-고 있다’는 접속어미 ‘-고’와 존재 동사 ‘있다’가 결합된 우언적 형식이다.

‘-고’가 접속어미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 있다’진행형 형식은 본질적으로는

접속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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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본질적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선행절과 후행절의 문맥에 따라 동시적 나열과 계기적 나열이 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19)가.학생들이 떠들고 논다.

나.학생들이 떠들고 (e)논다

(20)가.아이가 자고 논다.

나.아이가 자고 (e)논다.

(19,20)의 (가)는 본질적으로는 (나)와 같은 후행절에 영 주어를 가진

접속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19)는 동시 나열과 계기 나열이 모두

가능하나 (20)은 화용상 동시나열은 불가능하다.(19)가 동시적으로 해석될

때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양태(manner)로 인식되어 ‘떠들면서(떠드는

상태로)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바로 이런 원리가 ‘-고 있다’진행

상 형식의 기본적인 형성 원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고 있다’가 진행상 형식으로 기능하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 Heine

(1993：31)에서 제시하는 사건 도식을 참고할 수 있다.그는 시제와 상의 조

동사 범주가 모두 사건 도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조동사가 발전되어 나

온 사건 도식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19)의 예를 통해 ‘-고 있다’의

문법화를 양태(manner)의 사건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고’접속문의 후행 동사로서 존재 동사 ‘있다’가 오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21)주희가 밥을 먹고 (e)집에 있다.

‘있다’는 (21)에서 소재를 나타내는데 이는 상태 동사로서 그 속성상 선행

동사와 바로 인접해서는 접속문을 이루기 어렵다.따라서 (21)에서와 같이

‘있다’가 쓰인 기본적인 접속문 형식은 술어 ‘있다’가 소재를 나타낼 때 요구

하는 장소의 논항이 나타나야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11)또한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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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접속문 형식이므로 영 주어를 포함한다.이 때 술어 ‘있다’가 소재를 나타

낼 때12)요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 논항 ‘집에’가 문맥 정보에 의해 생

략되면 (22)가 된다.13)

(22)주희가 밥을 먹고 (e)있다.

그런데 (22)에서 영 주어로 나타난 주어는 선행절 주어와 동일한 인물이

지만,주어에 일어난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확히 말한다면 밥을 먹은 행

위를 수행하기 전 선행절 주어와는 다르다.후행절의 주어는 밥을 먹은 행동

을 경험한 주어이기 때문이다.14)따라서 우리는 V1의 행동(실제로 ‘V1과 관련

된 행동’이지만 편의상 ‘V1의 행동’으로 나타냄)을 경험한 주어를 고려하여 영 주

어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있다’는 장소의 논항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예：신은 있다.UFO는

있다.)

12)‘있다’가 ‘소재’를 나타낸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내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3)위 (22)처럼 후행절에 공주어가 설정될 경우에 그 성립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런 구문이 가능

하다.

가.미자는 밥을 먹고 (그냥)있다.

나.동수가 편지를 읽고 (멍하니)있다.

위에서 ‘있다’는 후행절에서 본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15세기 문헌 <석보

상절>에도 이런 예가 보인다(이성하 1996：100참고).다만 위의 예에서는 ‘-고’

가 동시가 아니라,계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

있다’의 계기 혹은 동시의 의미가 아니고 ‘-고 있다’가 존재사로 후행절에 나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그리고 사실 문법화는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원적

으로 (22)와 같은 구조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이 같은 구

문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4)이를테면 선행절의 주어는 배고픈 ‘철수’였다면 후행절의 주어는 그렇지 않은

주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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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철수i가 밥j을 먹고 {*Ei,Eij}있다.

즉,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후행절 주어는 밥을 먹기 전 주어가 아니라 밥

을 먹은 행동을 경험한 주어라고 할 때,엄격히 말하면 영 주어는 Ei로 표시

되기 보다는 밥(j)의 변화된 지시적 속성을 지닌 주어(Eij)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15)후행절 주어를 이처럼 V1의 행동을 수행한 주어로 설정할 때

이런 주어를 가진 후행절의 소재를 나타내는 술어 ‘있다’는 V1의 성격을 가

진 주어와 관련을 맺으므로 ‘있다’는 간접적으로 V1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부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V1이 양태라면 V1의 의미 자질이 V2에 투영된다

고 할 수 있다.16)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V1-고 있다’구문에서 V1이 양태

를 나타낸다고 볼 때 ‘V-고 있다’구문이 진행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원리

를 이해할 수 있다.

‘-고 있다’에서는 ‘있다’가 상태 지속성 술어이므로 V1의 동작이 ‘있다’에

대해 양태적으로 수식하게 되면 V1의 동작이 ‘있다’에 투영되는바,이는 V1

의 의미 속성이 ‘있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있다’에서 V1의 의

미 속성이 ‘있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고 있다’구성의

경우는 다른 양태적 수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일반적인 양태적 수

식 관계에서는 양태적 수식어의 의미자질이 피수식어에 단순히 투영될 뿐

피수식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V1-고 있다’에서 ‘있다’에 V1

의 의미자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태적 수식 관계인 ‘-고 있다’구

조에서 ‘-고 있다’가 접속문 구조라는 점과,피수식어가 ‘있다’라는 상태 동사

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고 있다’의 구조에서 영 주어를 설정했는바,이 주

15)Eij에서 이탤릭체 지표 j는 지시의 대상 ‘밥’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

주어가 j로 표시된 지시대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16)양태부사 ‘빨리’가 ‘달린다’를 수식하는 ‘빨리 달린다’를 예로 들면 이 표현이 행

동으로 구현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달리는 모습을 보고 ‘빠른 모습’을 인식한다.

즉 양태부사의 의미 속성이 동사의 행위에 투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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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V1의 의미적 속성을 지닌 Eij였다.따라서 이 Eij가 바로 잠재적인 ‘있

다’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있다’에 V1의 의미 속

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결국 접속구성 ‘-고 있다’의 구조

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양태 수식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7)

여기서 문제는 V1의 의미 속성이 V2‘있다’에 존재하게 된다고 할 때 어

떤 원리로 이것이 진행상으로 해석되는가이다.단정적으로 말하면 이는 바로

‘있다’의 상태지속성이라는 의미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V1의

의미 속성 즉 ‘동작’이 ‘있다’의 상태지속적 의미에 존재하게 되면(중복되면)

이는 ‘있다’의 상태지속성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동작으로 인식되고,나아가

이 구성은 진행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이를 Heine

(1993)의 사건 도식 ‘X가 Y방식으로 머물다’(X staysinY manner)로 설명할

수 있다.즉,국어에서 ‘-고 있다’진행상은 주어가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

는 ‘있다’에 V1의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머문다는 원리에 의해 형성되

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있다’구성에서 영 주어는 Eij로 설정 되는

데 이는 ‘있다’에 양태적으로 기능하는 의미 속성을 지표(j)로 지니고 있으며

이 때 존재 동사 ‘있다’는 ‘머물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 ‘-고

있다’구성은 ‘주어(X)가 V1(Y)의 방식으로 머물다’라는 사건 도식에 부합되

기 때문이다.이런 인지 과정으로 인한 ‘-고 있다’진행상 표시 기능의 획득

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문법화로 이해할 수 있다.18)

17)일반적인 양태적 수식 관계에서는 피수식어의 수식어의 의미 자질이 투영되는

것이지 피수식어 자체의 양태적 수식어 자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양태 수

식어의 의미 자질은 피수식어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양태적 속성이 다만 피수식

어에 비춰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피수식어에서 양태 수식어의 의미자질을 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V-고 있다’에서는 ‘있다’의 상태지속성과 자질 변

화를 입은 영 주어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V1과 관계된 자질이 ‘있다’에 존재하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8)많은 언어에서 존재동사는 미완상과 같은 문법표지로 발달하였다(이성하 1998：

313-314).진행상의 근원 스키마는 장소,행동,균등화,태도,발성,연속성 등이

있다(Hein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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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는 중이다’의 문법화

‘-는 중이다’구성에서 ‘중’은 한자어 ‘中’으로 분석된다.19)즉 이 구성은

‘-는+中(가운데)+이다’의 구조가 된다.이렇게 보면 ‘중’이 명사적 기능을 수

행하므로 표면적으로 이는 관형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구성은

통사적 구성 자체로는 진행의 형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따

라서 이 구성이 어떤 원리에 의해 진행상을 나타내는 형식이 되는지를 밝히

는 것이 문제다.

‘-는 중이다’와 형식은 다르지만 상적 기능이 유사성을 지니는 구조가 있

는데 ‘-는 중에 있다’가 그것이다.이 형식은 통사적 구성이지만 그 자체로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중에 있다’가 통사구조 자체로서 진행상을 나타

낼 수 있는 것은 범언어적 현상에 기초하고 있다.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Heine(1993：31)는 시제 및 상을 나타내는 사건도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중

이다’진행상 형식은 이 사건 도식 중 장소/처소(location)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 도식의 인식형태는 ‘XisatY’이다.Heine(1993)에서는 Y가 행

위를 나타내는 명사(형)일 경우 ‘XisatY’(X가 Y에 있다)가 ‘X가 Y를 하고

있다/하는 중에 있다’의 진행상으로 이해되며 이 형식이 진행상으로 문법화

된다고 본다.

이런 견해와 ‘-는 중이다’형식이 통사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

면 ‘-는 중이다’의 형식은 그 기원적인 형식이 ‘-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는 중에 있다’형식이 어떤 인식 과정을

거쳐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예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

기로 한다.

(24)철수가 가는 중에 있다.

이 문장은 관형절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머리명사 ‘중’을 수식하는 구성

이다.여기서 ‘중’은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장소/처소를 나타낸다.따라

19)고영근(1980)에서 ‘중’을 한자어 ‘中’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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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4)와 같은 ‘-는 중에 있다’문장형은 ‘X가 Y에 있다’(XisatY)는 장소

의 도식에 완전히 부합한다.수식 구조의 속성을 고려할 때,20)추상 공간의

‘중’은 관형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수식을 받으므로 ‘중’에는 수식어의 의미

속성이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예컨대 ‘가는 중’은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동

작을 포함한 처소/장소로 이해된다.따라서 ‘-는 중이다’구문은 동작을 수행

하는 주어가 이 동작을 포함하는 장소 안에 ‘있다(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이때 ‘있다’의 지속적인 상태 속성을 고려하면 이는 주어가 수행하는 동

작이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결국 진행상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는 중에 있다’가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통사 구조상에

서의 해석이다.문제는 ‘-는 중에 있다’와 형태적으로 다르며 통사론적 구성

으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론적 구성인 진행상 형식 ‘-는 중이다’가 어떻게 관

련되는가이다.우리는 기능적 동일성과 형태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는 중이

다’가 ‘-는 중에 있다’에서 기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1)

일상 구어에서 처소 표현의 ‘있다’가 생략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25)A：너 어디에 있니?

B：나 학교(에)있어.

B'：나 학교야.

구어상에서는 위 A의 질문에 대해 B로 대답하지 않고 B'처럼 대답할 수

있다.이는 ‘있다’를 생략하고 장소만으로 주어가 소재하는 처소를 나타낸 것

이다.위의 생략 구조가 가능한 것은 문맥 때문이다.주어의 존재가 전제되

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동사 ‘있다’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이런 생략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중이다’구문의 형성도 이런 생략 방식과 관

20)수식구조에서 수식을 받는 머리어는 인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식어의 속성

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즉 ‘예쁜 꽃’으로 표현되는 대상인 ‘꽃’을 보면 그

‘꽃’에서 ‘예쁘다’의 의미 속성을 인식할 수 있고 ‘느리게 걷다’로 표현되는 동작

인 ‘걷는’모습을 보는 것은 그 동작에서 ‘느리다’라는 속성을 인식할 수 있다.

21)‘-는 중이다’형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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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통사적인 구성인 ‘-는 중에 있다’에서 ‘있다’

가 생략되고 ‘-중이다’로 표현되는 것은 위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서 정당

성이 뒷받침된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특성상 (25B')과 같은 원리에 의

한 축약은 잠정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는 중이다’의 축약 형식은 하나의

형태 단위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는 중이다’가 ‘-는 중에 있다’형에서 굳

어졌지만 이는 잠정적인 축약형이 아니라 ‘-는 중에 있다’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문법 형태로 굳어진 것이다.‘-는 중이다’는 통사적인 구조로 분석이 되

지 않으므로,‘-는 중에 있다’구조에서는 진행의 의미가 통사 구조에서 해석

되는 것이었지만 ‘-는 중이다’는 통사적인 합성성의 원리에 의한 진행의 해

석은 불가능하다.그런데도 ‘-는 중이다’형이 축약형으로서 ‘-는 중에 있다’

와 같이 동일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는 중이다’의 ‘중’에

수식어인 선행 동사의 동작의 의미 속성이 투영되는바,‘중’이 시간의 폭을

지닌 추상 공간이므로 동작을 수행하는 주어가 추상적 시간 공간 안에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굳이 ‘-는 중에 있다’와 같이 주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있다’가 결합되지 않은 형식 ‘-는 중이다’만으

로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수행하는 주어가 추상 공간 안에 존재함

을 암시할 수 있다.그 결과 ‘-는 중이다’는 진행의 문법형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즉 이 축약 형식은 문법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22)23)요컨대 ‘-는

중이다’의 진행상 형식은 ‘X가 Y에 있다’라는 장소의 사건 도식에 기초하여

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2)아직 연구가 미진하여 ‘-는 중이다’가 중에나 근대 국어에서 어떻게 진행상 표

지로 발전해 왔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는 중이다’가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상 표지로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고영근(2004：417)에서는 <인현왕후

전>에 동사성 명사에 ‘중’이 결합된 예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후고를 기대한다.

23)물론 ‘-는 중이다’형의 생성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그

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다.중요한 것은

‘-는 중이다’형식이 ‘-는 중에 있다’에 의미적,형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

으며 이들은 장소 도식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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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는 중이다’는 같은 진행상 형식 ‘-고 있다’진행상 형

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문법화된 형식의 결과적인 문법 특성

이 그 어원어의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어원결정가설을 고려하면 ‘-고 있다’와

‘-는 중이다’구문의 의미 기능적 특성도 그 구성 요소의 의미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의미 기능상의 차이도 바로 이들 구성 요소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중이다’에서 ‘中’은 시간적 공

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체 가운데서 한 부분을 나타내므로 전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전제된다.또한 진행상 ‘-는 중이다’도 언급되는 사건의 시간적

공간 외에 다른 사건의 시간적 공간(이를 자매항 사건의 시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예컨대 ‘아이가 자는 중이다’는

아이가 ‘자는 시간적 공간’외에 ‘깨어 있는 시간적 공간’,‘우는 시간적 공

간’,‘젖을 먹는 시간적 공간’등 다른 많은 자매 사건의 시간적 공간을 전제

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즉,‘중’의 다른 부분을 전제하는 어원적 의미

가 진행형 형식 ‘-는 중이다’의 의미 특성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우

리는 ‘-는 중이다’구문에서 언급되는 진행 사건은 다른 자매항 사건을 배경

으로 하여 드러난다는 점에서 모습(figure)으로 볼 수 있고 전제된 사건들은

배경(ground)으로 불 수 있다.24)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4)모습(figure)과 배경(ground)에 대해서는 이기우 외 역(199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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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중이다’진행 형식은 그것이 표현하는 진행 상황의 배경으로

전제되는 상황 시간으로 인해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두드러지게 되는 표현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있다’는 ‘있다’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진행되는 사건을 존

재적으로 부각시켜 현존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형식은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는다.앞서 제시된 ‘-는 중이다’구문과 ‘-고 있다’구문

의 차이는 ‘-는 중이다’의 다른 상황을 자매항으로 전제하는 기능에서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25)

2.4.두 진행상 형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이는 물론 이들 형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들의 어원적 의미

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 이들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

는지 앞서 제시되었던 두 진행상 형식의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로 한다.

2.4.1.시간 부사어 제약

‘-는 중이다’는 ‘-고 있다’와는 달리 시간 관련 부사의 출현에 제약을 보인다.

(26)가.누나는 항상/늘/언제나 라디오를 듣고 있다/?듣는 중이다.

나.진호가 끝없이/끝까지 진주를 괴롭히고 있었다/?괴롭히는 중이었다.

‘-는 중이다’형식이 ‘중’의 어원적 의미에 기인하여 이것이 표현하는 상황

외에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한다고 할 때,이 자매 상황은 시간과 관련된 것

이다.이 점을 생각하면 위의 문장에 나타난 부사어들이 ‘-는 중이다’구문에

서 부적절한 이유가 설명된다.‘-는 중이다’는 주어와 관련된 다른 시간 관련

25)진행상 ‘-고 있다’와 ‘-는 중이다’형식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이런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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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항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간상으로도 이 자매항이 실현될 수 있는 가

상의 시간대가 확보되어야 한다.그런데 (26가)의 경우 ‘항상/늘/언제나’는

주어의 행동과 관련된 상황의 시간 구조 전 과정을 포함한다.따라서 표현된

상황이 전체 시간대를 차지함을 나타내는 이들 부사가 쓰임으로써 다른 자

매 상황에 요구되는 시간적 공간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부사가 쓰이면 이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끝없

이’,‘끝까지’가 쓰인 (26나)가 쓰인 문장도 ‘-고 있다’와 달리 ‘-는 중에 있

다’에서 제약되는데,그 이유는 (26가)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끝없이’,

‘끝까지’가 표현되는 사건의 시간대뿐 아니라 담화 상황에 주어진 상황의 전

체 시간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26)

2.4.2.일시성과 지속성의 차이

‘-는 중이다’가 ‘-고 있다’와는 달리 일시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는 중이다’가 시간과 관련된 배경을 지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앞의 예

를 다시 보기로 한다.

(13)가.이로는 서울에 살고 있다.

나.이로는 서울에 사는 중이다.

(13나)의 경우 ‘-는 중이다’가 전제하는 자매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에 사

는 시간적 공간’은 배경을 이루는 여러 자매 사건의 시간적 공간 중의 하나

26)‘-고 있다’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미워하다’,‘싫어하

다’,‘좋아하다’,‘기뻐하다’,‘슬퍼하다’등과 같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그러나 ‘-는 중이다’는 이들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이는 ‘-는

중이다’는 ‘-고 있다’와는 달리 표현되는 상황의 자매 상황이 전제된다고 했는

바,이들 심리 동사가 쓰인 경우는 자매 상황도 대응되는 심리동사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미자가 경희를 미워하는 중이다’가 성립한다

면 이는 좋아하는 상황,싫어하는 상황,감정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이 전제되어

야 하는 바 이런 자매항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따라서 이

런 이유로 ‘-는 중이다’는 위의 동사들과 통합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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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다.따라서 ‘-는 중이다’구문은 일시적인 거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이다.‘-고 있다’는 언어 형식상으로는 자매 상황이 설정되지 않으므로 일시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2.4.3.주어 제약

‘-는 중이다’구문은 ‘-고 있다’구문과는 달리 무정물 주어에서의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다시 (15)를 보기로 한다.

(15)가.태양이 빛나고 있다/??빛나는 중이다.

나.달이 지구를 돌고 있다/??도는 중이다.

다.강물이 흐르고 있다/??흐르는 중이다.

‘-는 중이다’구문에서 무정물 주어보다 인간 주어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인간’은 능동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행

위의 특성이 역동적일 수 있다.즉,인간은 의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약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이는 ‘-는 중이

다’구문에 인간 주어가 쓰일 경우 다른 자매항 상황이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주어가 능동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간이므

로 현재 문제되는 주어의 행동 외에 주어의 다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정물의 경우는 무의지적이고 비활동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것

이 주어로 쓰일 경우 이 무정물 주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자매항 사건이 설

정되기 어렵다.예컨대 태양이 빛나는 사건은 이에 대응되는 자매항 사건으

로서 화용론적으로 ‘태양이 희미해지는 사건’이나 ‘태양이 쉬는 사건’등이

설정되기가 화용론적으로 어렵다.따라서 무정물 주어가 ‘-는 중이다’구문에

제약되는 것은 바로 자매항 사건의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인간이 아닌 다른 유정물의 경우도 그것의 활동적 역동성과 관련하

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상의 역동성이 제한되므로 ‘-는 중이다’가 요구

하는 다른 활동의 배경이 되는 자매 상황의 설정이 쉽지 않다.따라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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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유정물 주어도 ‘-는 중이다’구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데 제약을 받는

다.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주어가 아니어도 주어의 활동과 관련된

자매항이 가정될 수 있으면 ‘-는 중이다’구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

다.‘-는 중이다’구문에서 비인간 주어가 제약되는 것은 비인간 주어에 대한

우리의 화용론적 지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4.4.결과상태 제약

‘-는 중이다’구문의 결과상태(결과지속)제약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27)가.이로가 시계를 차고 있다/?차는 중이다.(결과상태의 의미로)

나.근수가 양말을 신고 있다/?신는 중이다.(결과상태의 의미로)

‘-고 있다’진행상은 동사에 따라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위

에서 보듯이 ‘-는 중이다’형식은 결과상태에서 ‘-고 있다’에 비해 자연스럽

지 않다.결과상태는 선행 동사의 행위의 수행으로 결과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만일 ‘-는 중이다’가 결과상태 구문에서 쓰인다면 ‘-는 중이다’가 자매 상

황을 전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 상태가 가정된다.즉,‘양말을 신

는’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의 자매항으로는 ‘옷을 벗는’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화장을 하는’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 등이 자매항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런 자매 상황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용이

하지 않다.따라서 ‘-는 중이다’구문은 결과상태에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는 중이다’구문이 결과상태에서 항상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28)가.이 선생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중이다.

이 경우는 ‘-는 중이다’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중

이다’구문이 결과상태에서 제약되는 이유가 자매 상황 설정 때문이라고 볼

때,‘-는 중이다’가 쓰인 이 문장이 수용 가능한 이유는 자매항 설정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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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빨간 넥타이’를 맨 뒤의 결과 상태 상황의 자매항

으로 다른 색깔(노랑,파랑,검정 등)의 넥타이를 매는 행위를 수행한 후 결과

상태가 화용상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다.27)따라서 이 경우는 ‘-는 중이

다’가 결과상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28)

2.4.5.부정문에서의 제약

부정문에서 제약되는 앞에 든 ‘-는 중이다’구문을 다시 보자.

(12)가.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

나.*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는 중이다.

‘-는 중이다’가 단형 부정문에서 제약을 받는 것도 ‘-는 중이다’의 배경 전

제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부정 상황은 비활성적이며 정적인 상황이다.따라

서 ‘-는 중이다’구문에서 가정되는 부정문에서 언급되는 상황의 배경이 되

는 자매항 상황 역시 부정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화용론적으로 이런

부정 상황을 배경 상황으로 가정하는 것은 생각되기 어렵다.이는 존재론적

으로 비행동,비사건을 언급하는 부정문은 행동,사건이 배경으로 설정될 때

쓰인다는 사실과 관련된다(Givón1979).(12나)는 ‘-는 중이다’의 자매항 전제

기능으로 인하여 ‘그림을 안 그리는 상황’의 자매 상황으로 ‘글씨를 안 쓰는

상황’,‘화장을 안 하는 상황’,‘편지를 안 쓰는 상황’등이 자매항 사건으로

가정되어야 할 것이다.긍정 사건은 부정 사태를 배경으로 한다는 부정의 존

재론적 속성상 이런 자매항 설정은 용인되기 어렵다.따라서 ‘-는 중이다’부

정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27)이 경우 ‘-는 중이다’는 넥타이를 매는 행위의 계속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

서 진행과는 다른 것이지만 ‘-고 있다’의 결과상태와는 좀 다른 것이다.‘-고 있

다’에서는 행위의 수행이 선행하고 그 결과가 존재함이 인식되나 ‘-는 중이다’에

서는 행위의 수행이라는 선행 동작이 인식되지 않는다.

28)(27)도 ‘요즘은’,‘지금은’,‘그때는’과 같이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

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이런 부사어는 자매항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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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문장 종결법에서의 제약

‘-고 있다’는 표면에 드러난 존재의 현재 상태성을 드러내는 ‘있다’로 인하

여 진행되는 상황을 부각시켜 현존적인 느낌을 드러낸다.그러나 ‘-는 중이

다’형식은 상황이 진행되는 시간대가 특정한 영역,즉 전체 담화 시간대의

일부인 ‘중간’에 한정,분포된다.명령법,청유법,약속법에서 문제되는 행위

는 실현되지 않은 장차의 행위이다.만일 이 서법들이 나타내는 장차 행위가

‘-는 중이다’진행형에서 쓰인다고 보면 ‘-는 중이다’의 특정 시간대를 나타

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시간대가 전제되는 특정한 시간대(중간)에서 장차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요청,청유,약속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이는 화용상 부자

연스럽다.‘중’은 문제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것

이므로29)‘-는 중이다’를 이들 서법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를

대상으로 명령하고 청유하고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그러나

이는 화용상 가정되기 어려운 것이다.따라서 이들 서법에서는 ‘-는 중이다’

형은 비문이 된다.

한편 이 경우 우리는 단순히 ‘-는 중이다’가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들 문장 종결법에서는 제약된다고 볼 수 있다.이들 문장

종결법에서는 화용론적으로 다른 자매항 상황을 전제하고,명령하고,청유하

고,약속하는 것이다.이 경우 다른 자매항 사건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불

가능하다.따라서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결론

본고에서는 ‘-고 있다’,‘-는 중이다’가 어떻게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식이 되었는지 논의하고 이 두 형식이 갖는 차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국어에서 진행상의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형식

29)‘가는 중이다’는 ‘중’이외의 시간대가 아닌 ‘중’으로 나타내는 시간대에서 문제

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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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진행상의 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진행상은 일정 시간 동안 동

작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국어에서 진행은 ‘-는다’,‘-고 있다’,

‘-는 중이다’,‘-어 가/오다’등이 나타낼 수 있으나 ‘-는다’,‘-어 가다/오다’

는 비록 진행의 의미 기능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형적인 진행상과는 다

른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고 있다’,‘-는 중이다’

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에 일정한 시간의 폭을

가지는 진행상은 순간 동사나 인식상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어떤 사태를

수식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등은 제약을 받는다.본고

에서는 ‘-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의미 기능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형

식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한 뒤 두 형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를 문

법화 원리 기제 중 어원 결정가설로 설명했다.

‘-고 있다’의 문법화 과정은 Heine(1993)가 제시한 조동사의 문법화 도식

중 ‘XstaysinaYmanner’라는 인식적 형태를 나타내는 양태(manner)도

식으로 설명되고 ‘-는 중에 있다’는 ‘XisatY’라는 장소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음이 본고에서 논의되었다.그리고 ‘-는 중이다’는 ‘-는 중에 있다’에 기

반을 둔 형식으로 보았다.

‘-는 중이다’에서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中’으로서 다른 부분을 전제

한다.이런 어원적 의미가 진행 형태 ‘-는 중이다’구성에서도 기능하여 이

형식은 표현되는 상황 이외의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하게 된다.자매 상황은

배경으로 기능하고 제시되는 상황은 모습이 된다.따라서 ‘-는 중이다’형식

은 이런 특성이 없는 ‘-고 있다’진행형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제

약 현상을 보인다.즉,‘-는 중이다’구문의 시간 부사어 제약,주어 제약,결

과상태상 제약,부정문 제약,문장 종결법 제약,일시성 등은 모두 ‘-는 중이

다’가 전제하는 다른 자매 상황의 시간대가 V1동사로 제시되는 상황과 상

충되거나 화용론적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되었다.

❙주제어：진행상,문법화,양태도식,장소도식,모습,배경,자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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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FormsandPeculiaritiesofProgressiveAspectinKorean

Koo,Jong-nam

Thispaperhastwopurposes：Oneistoexaminethedifferencesoftwo

Koreanprogressivemarkers‘-goitta’(-고있다),‘-neunjoongida’(-는중이다),

theotheristoilluminatethegrammaticalizationofthetwoprogressiveform,

andtoexplainthedifferencesbetweenthetwoformsby‘-neunjoongida’

construction'spropertytriggeringthesister-membersituationswhichisdueto

theetymologicalmeaningof‘joong’(middle).Thetwoprogressiveaspect

formsdifferinallowingtimeadverb,innegativesentences,andinresultative

aspectsetc.Idiscussedthegrammaticalizationofthetwotypes.‘-Goitta’was

grammaticalizedbythemannerschema(XstaysinYmanner),and‘-neun

joongida’wasgrammaticalizedbythelocativeschema(X isatY).The

meaningsofgrammaticalizedformsareaffectedbytheetymologyofelements

oftheform.‘Joong’(middle)inthe‘-neunjoongida’constructionpresupposes

theotherpartswhicharenotmiddlepragmatically.Thereforein‘-neun

joongida’progressiveformpresupposestheothersituationswhicharethesister

membersofit,soin‘-neunjoongida’sentencestheV1situationsfunctionsas

figureandit'ssister-membersfunctionasground.Resultantlyallthe

differencesbetweenthetwoprogressiveformscanbeexplainedbythefacts

thatthelaterpresupposesthesister-memberswhichhastimespaninthe

wholesituationasground.

【Keywords】:progressiveaspect,grammaticalization,manner/location

schemafigure,ground,sister-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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